CGAP, 2012년 사진경연 대회 우승자 발표
워싱턴, 2012년 10월 24일 /PRNewswire/ -- 2012 CGAP 사진 경연 대회 우승자는 터키의 야부즈 사리일디즈(Yavuz Sariyildiz)이다. 그의 사진은 80개국 2,500명의 전문 및 비전문 사진가들을 제쳤다. “숯의 연기(Smoke of Charcoal)” 사진은 재래시장에 숯을 팔기 위해 등급을 나누는 남성들을 담았다. 

보도자료 관련 멀티미디어 자산은 http://www.multivu.com/mnr/56882-cgap-announces-winner-of-2012-photography-conte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1023/MM97983 )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10412/MM81963LOGO )

유망한 터키 은행의 중소기업 총괄 보조 관리자였던 사리일디즈는 "나는 2004년에 처음 사진을 접했다. 그 즉시 난 사진에 빠져들었다” 면서 "2009년 난 나의 25년 은행일을 끝맺었다. 지금 난 전문 프리랜서 사진작가다." 

또한 심사 위원들은 기술적 능력, 정서적 인상, 경제적 스토리텔링을 보이는 28개의 사진들도 선정했다. 그 중 3등 수상자의 작품 “행복(Happiness)”은 심사위원들에게 서정적인 힘으로 극찬을 받았다.

수상자들의 갤러리나 전체 목록은http://www.cgap.org/news/cgap-announces-winners-2012-photography-conte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80개국에서 온 사진 작가들은 7번째 해를 맞이한 이 대회를 역대 가장 치열하게 달궜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독창성, 기술적 완성도, 구성, 전체적인 인상, 예술성을 중심으로 심사 받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진 편집장인 앤 파라(Anne Farrar)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편집장 크리스 콤스(Chris Combs), 시티그룹 고급 예술 이사인 수잔 레마키스(Suzanne Lemakis), Corcoran 예술 디자인 학교의 새로운 미디어 포토저널리즘 디렉터 수잔 스터너(Susan Sterner)가 심사 위원단을 맡았다.

매년 열리는 CGAP 사진 경연 대회는 가난한 가정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어떻게 재정 지원이 빈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뛰어난 아마추어 및 전문가들의 사진을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금년의 상금은 사진 촬영 장비와 보조 장비들을 살 수 있는 2000 달러 상당의 상품권이었다.

CGAP 사진 경연 대회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Jeanette Thomas에게 이메일로 jthomas1@worldbank.org 할 수 있다.
CGAP에 관하여
CGAP (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소액 금융의 발전을 주도하는 단체다. CGAP 는 전세계의 빈민층의 효율적인 금융 활동을 위해 금융 산업, 정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전문가 의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gap.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재닛 토머스(Jeanette Thomas), 사무실, +1-202-473-8869, 휴대전화, +1-202-744-4829, jthomas1@worldbank.org
